
17. 토빗기

토빗기는 토빗과 그의 아들 토비야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사라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라는 공통 신학 주제를 드러내는 종교 소설입니다. 

토빗은 납탈리 지파의 후손으로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
습니다. 토빗은 평생토록 고향에 있을 때나 유배를 갔을 때나 한결같이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었고 친족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임금이 죽인 동족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는 자선을 베푼 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도피 생활을 하며 고난
을 겪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오순절 축제 기간 중에 살해되어 버려진 동족의 시신
을 매장해 주고 잠이 든 날 밤에 우연한 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데도 계속해서 
불운을 겪는 이 토빗의 기도와 멀리 메디아의 엑바타나에서 일곱 번이나 결혼하고도 악귀 때
문에 첫날밤을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어 청상과부가 된 순결한 여인 사라의 기도가 한날 주
님께 다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파엘 대천사를 파견하여, 토빗의 
아들 토비야와 사라를 결혼시키고 마술적인 방법으로 악귀를 물리치며 아버지 토빗의 눈을 뜨
게 하십니다. 토빗은 시력을 회복한 이후 내내 자선을 베풀었고, 늘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
미찬양하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토빗기가 주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또 삶의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당신 구원의 위업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율법과 조상들의 
종교 전통에 충실한 이들과 무죄한 이들을 시련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
하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총애를 얻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분이 눈여겨보시는 기도와 자선임을 전합니다. 


